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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교육원, 2026 봄학기 
뿌리교육·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성료 

- 뿌리교육 36개 강좌 482명·성인평생교육 12개 강좌 229명 참여
- 공개수업·전시회·발표회로 배움의 결실 나눠 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이병승)은 5월 13일(수)을 끝으로 지난 3개월간 

운영된 2026 봄학기 뿌리교육 및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

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.

□ 2026 봄학기 뿌리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4일(토)부터 15주간 

운영되었으며, 온라인과 대면으로 진행된 총 36개 한국어·한국문화 

강좌에 전미 지역 유·청소년 4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.

◦5월 9일(토) 진행된 종강식에서는 각 반별 공개수업과 전시회, 

발표회를 통해 학부모들 앞에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선보이고 

격려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

   - 한지·점토공예반은 한국 전통의 얼과 멋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여 

눈길을 끌었으며, 가야금·해금·난타·한국무용·K팝댄스반은 

합동공연을 펼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. 태권도반은 태권도 

댄스와 격파 시범을 선보여 학부모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. 

◦또한 단 한 번의 결석 없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60명의 

학생에게는 개근상이 수여되었으며, 3회 이하 결석으로 꾸준히 

참여한 260여 명의 학생에게는 수료증이 전달되었습니다.

□ 2026 봄학기 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2월 2일(월)부터 14주간 

운영되었으며, 총 12개 한국문화 강좌에 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.



◦5월 7일(목)부터 13일(수)까지 각 반별로 진행된 종강식에서는 

수강생들이 다과를 함께 나누며 한 학기 동안의 학습 내용을 

되돌아보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

◦이번 학기에 신규 개설된 모델워킹반은 5월 7일(목) LA한국교육원 

정실관에서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. 수강생들은 전통 한복부터 

현대 드레스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서 자신감 

넘치는 워킹과 포즈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

◦민화·한국화반은 5월 7일(목)부터 6월 5일(금)까지 한 달간 

LA한국교육원 1층 로비에서 총 90여 점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

한국 전통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

□ LA한국교육원 이병승 원장은 “우리 교육원은 앞으로도 뿌리교육부터 

성인교육까지 아우르는 평생교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

수행해 나가겠다”며 “수강생 만족도와 교육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

더욱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붙임 사진 10부. 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 

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
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(213-386-3112)

담당자



사진 1 : <뿌리교육> 태권도반 격파시범

사진 2 : <뿌리교육> 한국무용반 발표회



사진 3 : <뿌리교육> 가야금반 합동연주회

사진 4 : <뿌리교육> K팝댄스반 발표회



사진 5 : <뿌리교육> 한지공예반 작품전시회

사진 6 : <뿌리교육> 점토공예반 작품전시회



사진 7 : <성인평생교육> 모델워킹반 발표회 1

사진 8 : <성인평생교육> 모델워킹반 발표회 2



사진 9 : <성인평생교육> 민화반 작품전시회 

사진 10 : <성인평생교육> 디지털캘리그라피반 작품전시회 


